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13.(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5. 4. 11.(금)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

-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한다.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범정부 합동 예방 활동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올해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

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지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집중

안전점검 이후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을 감시 인력으로 활용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심광현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김덕형 (044-201-6837)화학안전과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 개요

 ㅇ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매년 점검기간을 정해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 2025년 추진 계획

 ㅇ (점검기간) '25. 4. 14. (월) ~ 6. 13. (금), 61일간

 ㅇ (점검반) 유역ㆍ지방환경청별로 한국환경공단 및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민ㆍ관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

 ㅇ (점검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영업

(변경) 허가, 도급 신고 등 법 이행사항 등

 ㅇ (점검대상) 유역ㆍ지방환경청에서 자체 선정한 400개소

   - 인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146개소

   - 화학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화학사고 시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254개소

(단위, 개소 수)

구분 합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대상 

사업장
400 103 74 49 49 33 52 40

 ㅇ (사후 관리) 시설개선 조치 및 행정처분 부과 

   - 시설개선 현황 등에 대해 이력 관리(수시,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